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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전국적으로 잘 갖추어진 인터넷 기반시설과 더불어 최근 휴대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나라 젊은 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점차 개인 및 사

회적 문제를 넘어 주요 보건의료 영역에 까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1]가 실시한 국내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율은 11.7%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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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성인의 중독율 보다 높으며,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준이며, 실

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정기적인 대규모 실태조사는 

물론, 건강문제를 다루는 학문 영역에서도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검

증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인터넷 중독문제는 시

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적 및 건강문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인

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2], 과몰입, 내

성, 심리적 의존 및 금단 증상 등과 같은 물질중독이나 행위중독의 

특성과 유사하여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중독질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3]. 이에 2013년에 발간된 미

국정신의학 진단 및 통계편람-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

ual of Mental Disorders-V, DSM-V)에서는 인터넷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를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하여 진단 가능한 장애로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4], 이는 인터넷게임 중독이 잠재적인 정신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이 DSM-V에 정신질환으로 포함되지는 못하

였으나, 병적인 상태임에는 이견이 없으며, 최근들어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치료적 관점에서의 병태생리 기전을 탐색

하는 연구가 의학[5] 및 심리학[6]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 기전에 대한 명확한 병태생리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타당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

다[5]. 인터넷 중독 대상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

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잘 통제

된 연구 설계로 진행된 중재연구가 부족하며, 중재내용에 대해 충

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재 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으로[6,7]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최근에는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적 기틀이 부

족하다는 지적도 보고되고 있다[7]. 이론적 기틀은 새로운 가설의 

개발이나 검증을 통해 학문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안내자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재 및 치료전략을 개발해 나가는데 일관성

을 유지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적용한 중재법

은 인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으로 알려져 있다[6,7].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배경은 특정사건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이전의 경험과 신념에 따

라 이를 해석하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짓는다

고 본다[8]. 따라서 인지행동요법을 통해 역기능적 사고와 왜곡된 

인지를 교정함으로써 정서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

정한다[9]. 인지행동요법은 심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우

울, 불안, 공황장애, 정신분열병, 중독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영역에

서 각 질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중재기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7], 최근들어 인터넷 중독상태를 개선시키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6,7]. 

그러나 대부분의 인지행동요법은 이론적 기틀/개념적 모델을 명

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일부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기

틀/개념적 모델 역시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중재내용과 

효과측정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7,9].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인터넷 중독대

상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의 구조 및 기능적 변화

[3,4,6,10], 그리고 생리적 기전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11-17], 생리적 수준에서의 인터넷 중독과 인지기능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인지행동요법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또한 대부분 사회

심리적 및 인지행동적 지표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7,18] 인터넷 게임 

중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적합한 인지행동중재를 개발하고 이

를 객관적이면서도 타당한 생의학적 지표로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

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의 생리적 측면의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행

동적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을 제안하여, 인지행동요법의 효

과 측정지표로서의 생리적 지표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리적 관점의 기전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을 제안

한 후 인터넷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요법의 효과측정지표로서 생

리적 지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의 생리적 기전을 고찰한다.

2) 인터넷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요법의 생리적 관점에서의 이

론적 기틀을 제시한다.  

3) 인터넷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요법의 효과측정지표로 생리

적 지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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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

1. 인터넷 중독과 인지행동요법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인간의 경험은 특정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선행 경험들

이 신념을 형성하고 이것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쳐 

결국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8]. 따라

서 인지행동요법은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를 변화시

키면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인지전략과 행

동수정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적인 치료기법이다[9]. 인지행동

요법에서 핵심요소는 인지 재평가이며, 이를 위해 인지적 오류찾기, 

인지 재구조화 및 역기능적 사고의 수정 등과 같은 기법을 적용하

게 되며, 그 외에 신념의 재고, 통제된 행동계획, 효율적인 대처훈련, 

자가모니터링, 이완요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방식 개선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중재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7-9].

인지행동치료는 여러 임상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중독 같은 중독성 행동개선

의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도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6,7]. 

중독환자에게 인지행동 요법을 적용하는 주요 이유는 중독이 왜곡

된 인지와 부적절한 대처 기술이라는 인지행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독자는 도박이나 알코올 섭취 등의 특정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자동적 사고가 

행위를 반복, 심화시키므로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인지를 수정해야 중독 행동이 조절된다는 것이다[6]. 

이러한 관점으로 인지행동요법은 인지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행위변화에 중점을 두

어 측정하여 왔다[6]. 그러나 최근에 보고된 다수의 논문에서 인터

넷 사용자가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는 왜곡된 인지와 부적

절한 대처의 인지행동적/심리적 기전 이전에 중독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생리적 기능의 변화도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11,12,14-17]. 특히 인터넷 중독은 인지과정에 관련된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3,5,6,10], 인지행동요법이 일면 타당해 보이나 대부분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뇌의 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인지 및 행동조절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6], 그 이전에 나타나는 생리적 조절이상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인지행동요법의 중재내용과 효과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알려진 효과에 비해 실

제로 표준화된 중재법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7,9] 이유 중 하나

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인지행동요법에 적용되어온 이론적 기틀/개념적 모델

은 심리병리적(psychopathology) 관련요인, 기전, 증상 등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여 제시되어 왔으며[8,9], 인터넷 중독에 적용된 인지

행동요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따라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연구에서 인지행동요법의 이

론적 기틀을 제시한 경우에도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

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Dong과 Potenza[6]는 인터넷게임 중독에 적

용되는 인지행동모델을 3가지 주요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즉, 강화

된 보상추구와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동기가 통제기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게임에 몰입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

아 보상감각(reward sensation), 통제기능(executive control) 및 의사결

정(decision making)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King과 Delfabbro[7]는 선행문헌에서 다양하게 보고된 인터넷 중독

의 인지적 기전을 통합하여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개념적 모델을 제

시하였는데 여기에는 1) 게임의 보상적 가치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game reward value and tangibility), 2) 게임행위에 대한 부적응

과 경직성(maladaptive and inflexible rules about game behavior), 3) 자

존감 충족을 위해 게임행위에 과도하게 의존(over-reliance on gam-

ing to meet self-esteem needs), 그리고 4)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방

편으로서의 게임행위(gaming as a method of gaining social accep-

tance)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인터넷 중독에 적용된 인지행동요법

을 다양한 개념 및 개념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개념은 인지행동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고 있을 

뿐,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생리적 기전을 통합한 이론적 기틀은 찾

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 중독에 적용되어야 할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은 인

터넷 중독의 기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야 그 기전을 타깃(target)

으로 중재내용을 충실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문

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과의 측

정 또한 이론적 기틀과 중재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을 때 일관성

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

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인지 및 행동조절 중재는 물론 인지변화 이전에 선행되는 생리적 기

전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전을 탐색하여 이를 인지

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인터넷 중독의 생리적 특성과 인지기능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 및 대학생의 

생리적 특성이 비중독 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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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게임을 오래할수록[19],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을수록[20] 교감신

경경 활성정도가 높았으며,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이 비중독 청소

년에 비해 혈장 부신피질자극호르몬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 및 코티졸 수준이 높았고[21] 혈장 노르에피네프린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22]. 유사한 선행연구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서 

혈장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비중독 청소년에서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5], 게임이 끝난 후 15분이 되는 시점에서 시끄러

운 게임을 한 경우가 소리가 없는 게임을 한 경우보다 코티졸 수치

가 유의하게 상승되었다[11]. 또한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

거나 하고 난 이후에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교감 및 부교감 신경 활

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12,14], 인터넷 중독 아동의 심박동변이 검

사에서도 교감 및 부교감 활성도가 상승되어 있으며, 이중 교감신경

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16].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고위험 사

용자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동안 혈량 압력(blood volume pres-

sure)과 호흡반응이 저위험 사용자 보다 높았고 말초체온과 피부전

도도가 낮았다[23].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기능과 관련

된 지표로, 모든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

로 인터넷 중독은 직 ·간접적으로 자율신경기능을 변화시키며, 특

히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11-17,19-23](Table 1). 

한편, 선행연구에서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 중독 질환에 가장 

Table 1. Physiological Indicators Using in Internet Use Related Studies

Study Participants Physiological Indicator Results

Hebert et al.
  (2005)

N = 52 men
Age: 19-30

. Salivary cortisol . Salivary cortisol ↑ 15 minutes after playing video-game with music  
  (vs. without music)

Ivarsson et al. 
  (2009a)

N = 19 boys
Age: 12-15

. Heart rate

. Heart rate variability: TP, VLF,  
  LF, HF, LF/HF ratio

. VLF & TP ↑ during violent game playing

. VLF, LF, HF & TP ↑ during the night after violent game playing 

Ivarsson et al.
  (2009b)

N = 21 boys
Age: 12-15

. Salivary cortisol . Salivary cortisol↓ after gaming, but not significantly
.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violent game, non-violent game and  
  no game groups after gaming

Lu et al.
  (2010)

N = 52 university students
(male = 42, female = 10) 
Age: 18-24

. Autonomic activity
: BVP, PTEMP, RESPR, SC

. BVP & RESPR ↑in high-risk internet abusers (vs. low-risk)

. PTEMP & SC ↓ in high-risk internet abusers (vs. low-risk)

Son & Kim
  (2012)

N = 242 high school students
(male = 120, female = 122)
Age: 17-18 

. Heart rate variability . LF & LF/HF ratio ↑
.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usage time and sympathetic  
  activity 

Kim & Kim
  (2013)

N = 140 male high school students 
Age: 17-18

. Serum adrenocorticotropic  
  hormone 
. Serum cortisol
. Heart rate variability

. Serum adrenocorticotropic hormone & cortisol ↑ in internet game 
   addicts (vs. non-addicts)
. Internet game addiction sco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n heart rate 
   and LF/HF ratio

Kim 
  (2013)

N = 230 male high school students
Age: 17-18

. Serum dopamine

. Serum epinephrine

. Serum norepinephrine

. Serum epinephrine & norepinephrine ↓ in internet game addicts  
  (vs. non-addicts)

Zhang et al.
  (2013)

N = 35 adolescents
(male = 31, female = 4)
Age: 15-20

. Serum dopamine

. Serum norepinephrine

. Serum serotonin

. Serum norepinephrine ↓ in internet addicts (vs. non-addicts)

Ivarsson et al.
  (2013)

N = 30 boys
Age: 13-16

. Heart rate 

. Heart rate variability
. Heart rate ↑ during violent game playing 
. LF & HF ↑during violent game playing
. LF, HF, & VLF ↑during sleep after violent game playing 

Hong & Kim
  (2014)

N =  138 university students
(male = 74, female = 64)
Mean age: 22.1 ± 3.0

. Heart rate variability . Positive correlation with higher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LnTP, LnLF, and LF/HF ratio

Lin et al.
  (2014)

N = 240 school-aged children
(male = 129, female = 111)
Mean age: 12.3 ± 1.7

. Heart rate variability: LF%, HF%, 
   LnTP, LnLF, LnHF

. HF% & LnHF ↓in internet addicts (vs. non-addicts)

. LnTP ↓ in internet addicts (vs. non-addicts)

. LF% & LnLF ↑in internet addicts (vs. non-addicts)
Coyne et al.
  (2015)

N = 374 adolescents
(male = 181, female = 193)
Mean age: 15.3 ± 1.1

. RAS for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 GSC for sympathetic nervous  
  system

. Less RAS withdrawal to task stress related to greater pathologic video  
  game use
. More GSC activation to task stress related to greater pathologic video  
  game use 

TP = Total power; VLF = Very low frequency; LF = Low frequency; HF = High frequency; BVP = Blood volume pressure; PTEMP = Peripheral temperature; 
RESPR = Respiratory response; SC = Skin conductance; LnTP = Total power logarithmically; LnLF = Low frequency logarithmically; LnHF = High frequency 
logarithmically; RAS =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GSC = Galvanic skin co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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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연구되어 온 도파민은 중추신경계 내에서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신경전달물질로 중독의 과정에서 특히 보상기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뇌영상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군에서 바닥핵내 도파

민 수용체의 이용률(dopaminergic receptor availability)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이 다른 물질 중독에서처럼 도

파민성 조절기전에 유사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5]. 말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중독과 관련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함께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24]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군과 비중독군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22]. 뇌에서 도파민이 작용하는 주요 부

위는 변연계와 전두엽 영역이며, 이들 뇌 부위는 감정뿐 만 아니라 

인지기능, 동기, 반응의 조절과 억제 등에 관련된다[5]. 

한편, 중독의 발생은 한 가지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적, 사회심리적, 환경적, 신경생물학적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

인이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중독의 위험인자를 

촉발(trigger)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임이 여러 연

구를 통해 강력하게 지지되어 왔다[25,26].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처

음에는 자발적으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하기 시작

하나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이 습관적으로 이

루어지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충동의 단계로 진행되면

서 중독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26]. 스트레스가 시상하부-뇌하수

체-부신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을 활성화

시키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에서 HPA 

axis의 최종산물인 혈장 코티졸 수준이 비중독인 경우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21]. 따라서 중독의 기전에 관여하는 주

요 신경전달물질은 도파민 이외에  HPA axis를 통해 분비되는 

ACTH와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의 작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

행연구에서 HPA axis를 조절하는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CRF)는 중독의 초기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특정 물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CRF를 매개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계가 활성화되며 이때 

주로 영향을 받는 뇌 부위가 전두엽으로, 이로 인해 통제력이 저하

되면서 충동적인 물질사용, 즉 중독으로 진행된다[27].  

  중추 및 말초조직에 모두 분포하고 있는 아드레날린성 신경전

달물질 역시 인체 내에서 HPA axis와 더불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스트레스 자극이 가해지면 노르에피네프린

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조절기전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이러한 교감신경성 작용이 주로 작용하는 뇌 부위가 

인지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이기 

때문이다[28].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기전이나 이론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보고된 바 있는데, 대부분은 뇌 영상 연구와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근거한 신경생물학적 및 약리-유전학

적 기전이나[5], 심리적 측면에서의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6]. 이러

한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터넷 중독의 과정은 모두 전

두엽[27] 혹은 전전두엽의 기능과 관련되는[28] 통제 및 인지기능의 

저하가 수반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지행동요법이 인터넷 중독 대상

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을 포함

하여 중독의 기전에 뇌의 전두부위 피질과 이와 관련된 인지기능

이 관련됨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이견이 없으나 중독 대상

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이것이 중독행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 기전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5,27,28].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지행동요법의 효과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7], 인터넷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다

른 타당한 치료적 접근방법 역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간호대상자인 인터넷 중독자들을 위한 간호

중재를 개발하여 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은 간호학 분

야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인문사회학 분야

와 일부 간호학에서 관심을 갖고 탐색해 온 인터넷 중독의 사회 ·심

리적 요인 이외에 생리적 기전에 초점을 둔 이론적 기틀의 탐색은 

인지행동요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행동적 간호중재를 개발

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리적 관점의 기전을 설명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요법의 이론적 기틀을 제안하고자 시도된 종설연구이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생리적 측정지표로 사용한 

문헌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논문검색 데이타베이스를 검

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2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생리적 측정지

표를 분석 후 요약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외논문 검색은 미국국립의

학도서관의 Database인  PubMed (http://www.ncbi.nlm.nih.gov/)를 

사용하였으며, 검색어로는 ‘internet addiction’, ‘internet game addic-

tion’ internet abuser’, ‘online game’을 주요어로 사용하였다. 검색대상 

논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발표된 논문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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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총 1,788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

복되는 논문을 제외하니 1,683 편의 논문이 포함되었으며, 논문에 

사용된 언어가 영어이면서 Full text가 제공되는 논문만을 검색하였

을 때 총 1,310편이 도출되었다. 이 중 위의 4개 주요어와 ‘physiology’

를 조합하여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2편이 검색되었으나 실제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논문은 1편에 불과하여, 1,310편의 논문 

초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생리적 

지표를 활용한 비교 및 실험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설

명한 8편의 논문의 Full text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였다. 한편, 국

내논문의 검색은 학술정보연구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이

루어졌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생리적 측정지표를 사용한 

논문 3편과 본 연구자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1편을 추가

하여 총 4편의 논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이론적 기틀 구

성을 위한 문헌고찰은 생리적 지표를 측정한 논문 이외에 인터넷 

중독 기전을 설명한 논문과 인터넷 중독 대상자에게 적용한 인지

행동요법 논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인터넷 중독 환자를 위한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저하된 뇌의 인지기능을 강화 및 교정

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재방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에 보고된 대부분의 인지행동요법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인지기

능 혹은 행동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두고있어[7] 근본적인 중재접근

법으로서의 제한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보고된 

인터넷 중독의 생리적 기전을 포함하여 간호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생행동적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중독행위에 있어 스트레스는 중독으로의 진행 

혹은 재발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인체는 스

트레스 자극에 대하여 HPA axis와 카테콜아민계를 활성화시켜 신

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극복

한다[26]. 또한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추

구 반응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도파민은 카테콜아민계와도 밀접

하게 상호작용한다[5].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음성

피드백 고리를 통해 정밀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 항

상성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신경내분

비 조절기능에 이상이 오고 이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 면역장애 및 

다양한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27].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계, HPA axis 및 카테

콜아민계 신경전달물질은 공통적으로 뇌의 전두엽 및 전전두엽에 

작용하여 각성이나 기억, 주의력 등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들 뇌피질의 기능을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ternet Addiction. 
Excessive internet use may induce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with increasing of stress-related hormones and neurotransmitters. Prolonged abnormal 
physiological responses produc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in the prefrontal cortex, and these changes may result in decreased cognitive function. These 
cognitive dysfunction lead to transform voluntary internet use into involuntary, habitual internet use, and thus promote development of internet addiction. 
Therefor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ould be a useful intervention to prevent and treat the adverse effects of internet use-induced physiological stress on 
internet addiction. HPA = 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CTH = Adrenocorticotropic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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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킨다[25,28]. 이에 따라 전두엽 및 전전두엽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통제기능과 인지기능은 감소하면서 처음에 자발적으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습

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충동의 단계

로 진행되면서 중독 상태가 된다[26].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추

구를 유발하는 도파민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분비가 증가하면서 보상추구 강도가 증가하는데, 전두엽 피질 기능

의 감소로 통제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상추구 행동이 증

가하면 충동성이 유발된다[27].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 수준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유발되지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조절기능은 서로 상호유기적으로 일어난다[29].  

다수의 선행문헌에서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 혹은 

선행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인터넷게임과 같

은 상황은 그 자체가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11,12,14-17]. 지속적이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인체로 하여

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여 

결국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2개의 주요 기전인 HPA axis와 자율신

경계의 정상적인 조절기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

트레스에 대응하는 도파민도 증가하는데 이들 물질들에 의한 항상

성 조절 실패는 뇌의 전두부위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도 떨어진다. 따라서 인지행동요법은 인지기능

이 저하된 인터넷 중독자에게 타당한 중재가 될 수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인지기능의 저하는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요법 중

재 개발 및 효과 측정시 이러한 생의학적 특성의 한 분야인 생리적 

관점을 반영하여 이론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2. 생리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기틀의 연구 및 실무 적용에 대한 

조망

이론적 기틀 및 개념적 모델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

련된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

떤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다양한 가설을 유도하도록 안내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한다[30]. 그러나 이론적 기틀의 부재나 

모호함은 중재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중재내용의 구성

이나 효과측정의 타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와 실무를 

안내하는데 제한이 있다[6,7]. 특히 생행동 분야에서 이론적 기틀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기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이론적 기틀내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30].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에 적용된 인지행동요법은 중

독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인지 및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어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과를 측정해 왔

다. 즉, 인터넷 중독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병태생리적 과정의 결과

로 나타난 인지기능과 이로 인한 행동변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

터넷 중독은 특정 뇌부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있고 그 결과로 

인지기능이 감소하며[3,5,6] 다양한 생리적 조절기전의 변화도 동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문헌에 의하면, 중독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이나 행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이와 관련

된 여러 호르몬, 혹은 교감신경성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키며 이러

한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뇌의 전두부위에 작용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25,26].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인

터넷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요법은 이러한 생리적 기전을 반영하

고 있지 않으며, 인지행동요법의 측정지표에도 생리적 변수들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인터넷 중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원인이 되는 생리적 요인을 

인지행동요법에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지행동요법

의 효과 타당성과 치료적 접근법으로서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기틀은 최근에 보고되고 있

는 의학분야에서의 인터넷 중독의 신경생물학적, 약물학적 및 유전

적 기전과[5] 심리학 분야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적용되는 인지행동

요법의 기전[6] 이외에 생리적 측면에서의 기전을 설명한 모델이다. 

이는 간호학에서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며, 인터넷 중독

자를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이 보고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기

존의 인지행동요법의 틀 내에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

는 생리적 요인들을 통합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인터넷 중독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인 중재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생행동적 

간호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인터

넷 중독의 기전을 간호학에서 접근이 가능한 생리적 관점에서 탐색

하고 이들을 위한 중재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중

독 중재에 관한 다양한 가설유도를 촉진하고 새로운 생리적 지표의 

발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의 기전을 생리적 관점에 초점을 두

어 기술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내용만으로 인터넷 중

독을 이해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이론적 기틀을 타 학문분야에서 보고된 기틀과 통합

하고 정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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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리적 관점의 기전을 설명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요법의 이론적 기틀을 제안하고자 시도된 종설연구이다. 연구결과,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그 자체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

여, 체내 스트레스 관련 물질의 생리적 조절기전에 이상을 초래하

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전두부위 

뇌피질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있고 그 결과로 인지기능이 감소하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스트레스에 대

한 보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시작하지만 인지기능이 저

하되면서 점차 자동적으로 특정행위를 하면서 중독에 이르는 것으

로 보이며, 이러한 인터넷 중독의 기전을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을 구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기전은 가설적 수준이

긴 하지만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을 생리적 기전으로 통합적으로 설

명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생리적 기전을 통합한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은 인지

행동요법의 효과 기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요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인터

넷 중독자를 위한 생행동적 인지행동요법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제

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다양

한 가설을 개발하여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생리적 기전을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의학적 및 심리적 기전과 통합하여, 인터넷 

중독에 적용되는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적 기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련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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